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붉은 노을

생일을 맞은 중학교 동창생을 축하하고자 친구들이 한 

자리에 모였다. 저녁 무렵이 되면서 한낮의 무더위는 힘

을 잃어가고 있었고, 뒤뜰에는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 바

비큐 파티를 하기에 아주 그만이었다. 고기를 불판에 얹

어 이리 저리 뒤집어 구워 가면서 옛이야기로 웃음꽃을 

피우던 중, 한 친구가 소리쳤다.“야! 멋지다.”친구가 가리

키는 곳으로 시선이 모아졌다. 

그곳에는 한낮을 뜨겁게 달구었던 태양이 온 세상을 주

홍빛으로 물들이며 저물고 있었다.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

냈다. 친구들과도 공유하고 싶을 만큼 멋진 풍경이었기 

때문이다. 

SNS에 올리니 친구가 바로 답글을 달았다. 일출 사진이 

참 보기 좋다고. 그래서 해 뜨는 광경이 아니고 해 질 때의 

모습이라고 알려 주었다. 

사실 일출과 일몰은 사진만으로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. 

2000년 하와이 방문 길에 그림을 한 점 샀다. 일출 모습

인지 일몰 모습인지 구별하기 모호한 풍경화였다. 몇 년 

동안 거실 벽에 걸려 있었지만 모호하기는 그때나 지금

이나 마찬가지이다. 하긴 그림을 살 때도 화랑에 근무하

는 사람이 등불의 밝기를 높이면서‘이렇게 보면 일출’이

고 다시 불빛을 약하게 하면서‘이렇게 하면 해지는 광경’

이라고 설명했으니 일출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일출의 모

습을 담은, 일몰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일몰의 풍경을 담

은 그림이었다. 결국 사진이나 그림만 놓고 본다면 일출과 

일몰은 같은 자연현상을 일컫는 두 가지 이름인 셈이다.

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도 사진이나 그림 속의 일출 혹

은 일몰과 같다. 인생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은 태어나 젊

었을 때도, 저물어가는 노년기에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. 

다만 한 가지, 우리네 삶에 투영된 아름다움은 삶의 어

느 시기이든지 스스로 만들어 내야만 한다. 그렇게 만들

어진 아름다움은 비록 겉모습의 변화에도 가치의 차이

는 있을 수 없다.

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노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

는 경우가 있다.‘저 연세에?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’, 

혹은‘돈도 안 되는데 남 위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앞장

서는지’

젊은 시절, 나도 아버지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

다. 아버지는 60대에 접어들면서 주로 다른 사람들을 위

한 일에 많은 힘을 쓰셨다. 수지침과 쑥뜸을 익혀 노인들

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. 그러자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

아버지를 찾아 왔다. 때론 집이 비좁다고 느낄 정도로 모여

들기도 했다.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을 눕힐 기대를 하

며 집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으면 짜증부

터 났다.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은 후 결국 아버지에게 불평

을 늘어놓고야 말았다. 그러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손길이 

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면서까지 그 일을 계속 

하셨다. 그것도 당신 돈으로 수지침을 사고 쑥뜸에 사용

할 재료들을 구입하면서까지.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노

인들에게 나눠 주는 잉여농산물을 지급하는 일에도 앞장

서서 봉사했다.

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노년의 아름다움을 스

스로 만들고 계셨던 것인데, 그 땐 알지 못했다. 아무런 욕

심 없이, 그저 봉사하는 즐거움에 하신 일이 당신의 인생을 

아름답게 하는 행위였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. 그러고 보

면 인생의 아름다움이란 자신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말해

도 다른 사람의 공감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. 물론 반대

의 경우도 가능하다. 하찮은 인생이었다고 말한다 해도 그 

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말 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아름다움

을 발견할 수도 있다. 이는 젊었을 때도, 나이 먹어서도 동

일하다. 삶의 아름다움은 삶의 주인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

며, 주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다. 

말을 하다 보니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김종필 씨가 자신

의 묘비명이라며 썼다는 내용이 생각난다. 중간 중간에 들

어가는 한문 구절들을 우리말로 풀어 보았다. 

‘한 점 허물없는 생각을 인생의 도리로 삼고 한평생 어기

지 않았으며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

기 어려움을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아 국리민복과 

국태민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몸 바쳐 힘썼거늘 나이 90에 

이르러 되돌아보니 제대로 이룬 것 없음에 절로 한숨짓는

다. 많은 물음에는‘웃고 대답하지 않던’자, 내조의 덕을 베

풀어준 영원한 반려자와 함께 이곳에 누웠노라.’

그의 삶이 아름다웠는지,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

가는 부질없어 보인다. 다만 그가 자신의 묘비에 적어달라

고 쓴‘나이 90에 이르러 되돌아보니 제대로 이룬 것 없음

에 절로 한숨짓는다’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도 자신

의 삶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한 것은 아

닐까? 

찬란한 일몰을 보여 주며 하루는 저물어 갔고 다시 돌

아 올 내일은 아직 밝지 않았다. 어둠 속에서 추워진 우리

는 집 안으로 들어가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며 케이크를 나

눠 먹었다.

타운뉴스 칼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5

커뮤니티 소식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6,17,19,21

나는야 1.5세 아줌마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8

전문인 칼럼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2,23,30,53

미국 법률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5

여행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7

지금 서울에서는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29

함께 생각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5

업소탐방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8

 IT/ 과학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9

부동산, 경제 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1

세상에 이런 일이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2

한인업소 안내지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6,48,62,64,66,67

그림여행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7

영화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9

깔깔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0

연예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5,57

Domestic/ 주간운세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6

중고차, 안내광고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8,59

요리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61

여성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63

제 1218호 목차
타운뉴스


